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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든다’인식 버리고 중장기적 플랜 짜야

지난해 사단법인 동련(前 대한불교어린

이지도자연합회)은 어린이법회를 열고 있

는 전국의 사찰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

시해‘어린이법회 운영 실태’통계자료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05년 전국에서 어린이법

회를 실시하고 있는 사찰 수는 295개, 어린

이 지도자는 1084명, 어린이 불자는 9819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2년 조사

결과였던 총 329개 사찰에 지도자 1092명,

어린이 불자 1만1972명보다 줄어든 수치

다.

동련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불교계는

1988년까지만 해도 전국 600여개 사찰에

서 5~6만 여명의 어린이들이 법회에 동참

하는등어린이포교의전성기를누렸다. 그

러나 그로부터 20년 뒤인 2005년 어린이

법회를 실시하고 있는 사찰은 전국 3100여

개사찰중9.4%(329곳)에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초 5~6만 명이 넘

는 것으로 추산됐던 불자 어린이는 2002

년 1만1927명에서 2003년 1만173명으로

줄어들었고 2005년 9819명으로 집계됐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증

감 추이가 눈에 들어온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 중 12지역의

운영사찰및참석자수가줄어들었다. 

2002년 당시 서울에서만 62개 사찰

2185명이 참석했으나 2003년 1995명,

2004년 1877명으로 줄어 2005년에는 56

개사찰1834명만이참석하고있다. 

2002년 38개 사찰 2160명이 참석하던

부산의 경우 2003년에는 2개 사찰이 더 늘

어난 총 40곳의 사찰이 어린이법회를 운영

했으나 참석자 수는 오히려 735명이 줄어

들었다. 1년 뒤에는 다시 이들 사찰의 절반

이상이운영을중단했다. 

참석자가많은곳이든적은곳이든이같

은감소율은차이가없었다. 오히려전국에

서 어린이법회 참석자 수가 두 번째로 많

은 곳이었던 경상남도 지역은 3년 사이

900명이 줄어들어, 가장 많이 줄어든 경우

에 속했다. 충청도는 455명, 전라도는 325

명이감소했다. 

특히충남지역은2002년조사당시17개

사찰에서 518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

이법회를 열었지만 2005년 조사에서는 7

개 사찰 195명 어린이만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어린이법회가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일

까? 현장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종단과 사

찰의 무관심을 꼽는다. 스님들이‘어린이

법회는 돈만 들어간다’는 인식 탓에 어린

이포교를외면한다는것이다. 

이에대해(사)동련의최미선사무국장은

“종단에서는 어린이포교를 위해 생색내기

형의 단기행사를 기획하기 보다는 중ㆍ장

기적 계획 수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며“지도자양성기관 설립, 어린이법회 운

영사찰인센티브제도입, 유관기관과의연

계포교방안 등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

했다

이은비기자 renvy@buddhapia.com

어린이법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종단과 사찰의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 ‘돈안되는포교’라는낡은생각을

버리고지금뛰어들지않으면불교의미

래는없다.        현대불교자료사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 어린이법회

는 1928년 백용성 스님이 세운 대각일요

학교를 일본 식민통치 시대 교육과 교화

를 통해 온 겨레가 깨치지 못하면 조국의

광복과 불교의 중흥이 어렵다는 신념에

의해세워진학교였다.

이어 1947년 손규상 대종사가 어린이

불교학교인 자성학교를 설립해 진각종

교당에 어린이 법회인 자성학교가 꽃 피

울기반을마련했다.

1955년에는 조계종 감찰위원으로 활

동하던 운문 스님이 기복신앙과 불교 몰

이해를 극복하는 길이 어린이 포교에 있

음을 절감하고 어린이 포교에 나서서 조

계사 연화어린이합창단을 만들었다. 

또 목포 정혜사에서 시작된 어린이법

회는 점차 퍼져나가 대구 관음사, 진주

연등사, 의정부 약수암, 서울 대각사, 석

불사, 칠보사, 개운사, 동국대 정각원 등

15곳의 어린이법회가 창립되기에 이르

렀다. 1975년 화성 신흥사와 부산 법륜사

도어린이법회를창립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 고등학생회와

대학생회 청년회 불자들을 주축으로 어

린이포교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가 전국

적으로 약 600여개의 어린이법회가 창립

됐다.

부산에서는 법륜사, 미룡사, 대각사, 옥

련선원, 소림사, 금화사 등에서 어린이법

회가 열렸다. 또 대전 자광사, 광주 원각

사, 창원 구룡사, 진해 대광사, 수원 화성

사, 경주 불국사, 부산 법륜사 등 전국에

서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관음정사, 보덕사,

제석사, 정토사 등 12개 사찰이 어린이법

회를 운영, 1985년 제주도불교어린이지

도자회를창립하기도했다. 

각사찰어린이법회에는각각100~400

여명의 어린이불자들이 참석했으며, 이

시기 어린이법회 참석자 수는 약 5만 명

에이르렀을것으로추산된다.

그러나 90년대 초 전국적으로 600개

사찰에서 운영되던 어린이 법회는 90년

대말에이르면서감소가가속화됐다. 

최근들어 토요 격주 휴업제가 실시되

면서 (사)동련을 비롯한 어린이 포교단체

와 사찰들이 어린이 포교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본,말

사 주지 연수에서 토요휴업일 체험학습

연수도실시할예정이다.

이은비기자

어린이포교에대한중요성이대두되고있다. 한국불교의미래를비추는거울인어린이불자양성

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전국 어린이 포교현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사)동련의

2002~2005년‘어린이법회운영실태’통계자료를통해어린이포교의실태를살펴본다. 

1928년 용성 스님 설립한‘대각 일요학교’가 최초

90년대말부터 감소…‘토요휴업일’활력소돼야

■ 2002년과2005년의전국어린이법회운영실태(사단법인동련조사)

2002년 2005년

지역 사찰수 지도자수 어린이수 지역 사찰수 지도자수 어린이수

서울 57 179 2,185 서울 56 176 1,834

부산 37 140 932 부산 31 137 953

대구 14 54 465 대구 13 59 500

인천 7 22 260 인천 6 27 145

광주 5 15 160 광주 7 23 190

대전 11 30 460 대전 11 51 425

울산 7 34 305 울산 7 35 355

강원 16 43 515 강원 18 46 409

경기 44 131 1,570 경기 43 140 1,493

경남 38 181 2,160 경남 30 148 1,280

경북 33 102 940 경북 31 109 970

전남 14 32 440 전남 11 25 250

전북 8 19 250 전북 6 24 195

제주 9 31 330 제주 6 25 320

충남 17 48 518 충남 7 27 195

충북 12 31 437 충북 12 32 305

계 329 1,092 11,927 총계 295 1,084 9,819

작년전국295사찰서어린이법회실시

법회참가인원20년전보다크게줄어

전문가들“스님들외면이가장큰요인”


